
최고가격제 고시 제정 과정에서의 
검토 내용은 정유사-알뜰운영사/주유소 

분쟁과 별개의 사안입니다.
<보도내용>

□ 2026.10.1.(목) 한국경제 ｢‘알뜰 손실보전’ 넣었다 뺀 정부 … 최고가격제 
후폭풍｣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앞서 알뜰주유소의 재정보전책까지 
마련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며, 

  - ‘석유제품 판매 최고가격제 운영규정’ 초안에는 알뜰주유소 정산차액 
보전 조항이 담겼으나, 확정된 고시에서 보전 조항이 제외되었으며,

  -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알뜰 측과 정유사 간 갈등이 불거졌고, 윤한홍 의원은 
“정부가 알뜰주유소 운영사와 정유사간 정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
인지하고도 외면한것”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1. 기사에서 인용한 고시 초안의 조항은 알뜰주유소 재정보전책이 아닌, 정유사에 
대한 정산 관련 조항입니다.

 ㅇ 최고가격제 고시 제정 초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, 일부 
정유사가 알뜰운영사(석유공사, NH 등)에 공급한 석유제품에 대해 원가가 
아닌 기존 계약 단가 기준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한 바 있습니다. 

보도시점  배포즉시 배포 2026. 10. 2.(금)

보도설명자료



 ㅇ 이 경우 국제석유제품가격(MOPS) 기반의 계약단가 기준으로 정산을 받기 
때문에 정유사에게 원가 이상의 보전을 해주게 되어 정부 내부 검토 
과정에서 동 조항이 제외되었습니다. 

2. 동 고시 제정 과정에서 검토된 정산 관련 조항은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3월 
13일 이후의 거래 등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이었습니다.

 ㅇ 정유사와 알뜰중개업자, 주유소간 분쟁이 있는 기간은 최고가격제 시행  
 전인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입니다.

3. 정부는 정유사와 알뜰운영사와 주유소 간의 분쟁(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 
관련)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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